
현대인들은 저마다 여러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이 스트레스를 해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시원

한 맥주 한 잔 들이켜기 위해 생맥주집을 찾는다. 마

침 가을이 저물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퇴근 후

에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인 11월이 되었다. 이 

계절을 맞이해 지난 10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2022 허심청브로이 옥토버페스트에 대한산업보건

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직원들이 다녀왔다. 이 축제

는 부산 지역 맥주 축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

년이 마지막 개최였는데 금년에 3년 만에 부활하여 

맥주 애주가인 직원들의 기대가 컸다. 그래서일까. 

직급과 관계없이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모였는데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본부

장님까지 다양한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다.

10월 13일 목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고 

온천장역에 내려 직원들과 함께 행사장인 호텔농심 

야외마당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티켓을 건네고 들어

서니 맥주컵을 나눠 주었다. 이 맥주컵은 맥주가 마

르지 않는 잔인 축제 전용컵으로 맥주 부스에 빈 잔

을 들고 가면 무제한으로 리필해주는 형식이었다. 6

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협회 직원들은 행사 무대와 인접한 곳에 자리

를 잡을 수 있었고 곧 맥주컵에 맥주를 채우러 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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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했다. 맥주 부스에는 4가지 종류의 맥주가 있었는

데 정통 독일 맥주인 필스, 둔켈과 테라, 파울라너를 

맛볼 수 있었다. 그 옆 부스에는 옥토버페스트 축제

를 위해 호텔 셰프가 조리한 훈제오리와 삼겹살 세

트, 치킨, 미니족발 등 푸짐한 안주들이 즐비했다. 

행사직원의 설명으로는 해마다 이 축제에서 비워낸 

맥주 통은 400통에 달한다고 하며 그 용량이 무려 2

만 리터가 넘는 양이라고 한다. 그렇게 맥주컵에 맥

주를 채우고 마시고 채우고 마시고를 몇 번 하니 우

리 직원들의 텐션이 올라갔고 앞, 뒤, 옆 테이블 또

한 마찬가지로 이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즐기고 있

었다.

행사 무대에서는 걸그룹 댄스 공연과 저글링 묘기, 

노래 경연이 진행되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중이었

다. 진행자의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시작한다는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진행자에게 집중되었고 

남녀 각각 선착순 6명을 뽑아서 대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자 12명 중 부산경남지역본부 여직원 2명과 남

직원 1명이 참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1등 수상의 영

광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하지만 대회에 앞서 진

행자가 한 명씩 자기소개를 부탁한다는 말에 직원 3

명 모두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협회

에 대한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되었다. 마지막 행사

에서는 클럽 분위기를 만들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와 신나게 몸을 흔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놀다 보니 10시가 될 무렵 축

제는 마무리되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입장할 

때 받은 맥주잔을 가지고 갈 수 있어 기념품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맥주 축제를 즐기는 연령은 

참으로 다양했으며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

러 회사에서도 직장동료들과 함께 축제에 온 듯 보

였다. 신기하게도 맥주를 마시는 술자리였지만 누구 

하나 딱딱한 회사 혹은 일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권

유하는 직원은 없었다. 그냥 축제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오늘과 같은 부드러운 회식문

화가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에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48

49

2022  NOVEMBER  VOL.415


